환마 창의 영웅 쿠흘린
클랜/리추얼서몬(창영웅의 축도)
원전: 아일랜드
클래스: 8
속성: 충격

본명은 세탄타
태양신 루그와 요정족사이에서 태어난 반신반인의 영웅 마술사왕 콩코바르의 여동생 이자 위대한 책사인 데일드의 양자로 키워진 요정의 전사 보통의 창이나 무기로는 튕겨나가기만 하는 육체에 붉은 기를 뿜어내며 진공을 조종하는 위력의 소유자로 바다괴물의 뼈로 만들어진 창이자 사기인 게이볼크를 들고서는 무적으로 싸운다 하지만 동시에 게이볼크는 관통할수 있는 힘을 가지기에 자신에게 큰 약점중 하나이다
인간체는 백옥 같은 피부를 가진 소년이나
쿠흘린이라는 별명도 실수였지만 자신을 가로막던 인간대장장이 쿨란의 사냥개를 맨손으로 죽이는 바람에 속죄하기 위해 경비를 대신 맡으면서 붙게 된 별명으로 아일랜드어로 쿨란의 사냥개라는 뜻
요정여왕 메이브와의 싸움에서 자신의 의형제와인 인간용사를 자기손으로 죽였던 때도 있었다

신성랭크와 기아스: 태양신과 요정의 아들답게 신성함을 가지고 어빌리티클래스가 높다는 것이 특징 고대부터 브리튼과 켈트쪽의 모든 생물에게 약정되는 저주의자 약정의 증표인 마법 기아스때문에 핫도그 또는 콘도그를 넘어 개고기를 마음대로 먹을 수 없다

[bookmark: _GoBack]찔러죽이는 창(게이볼크): 그림자족의 여신 스카하자가 해수 쿠르드의 뼈를 모아 만든 여러 개의 무기중 하나로 검붉은 창날에는 찌른 상대의 내부에 연속으로 저주의 화살을 연속으로 난사시켜 치유가 거의 불가능하게 만드는 마력이 있다.
